
새 시대 새 노래로 영광 돌려라

작성일 : 2012. 9. 3.(월) 저녁 10:55~11:13

작성자 : 김미소

(주님께 평소 새노래에 대해 여쭤 보고 싶었고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. 기도 중 주님

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사랑아,

삼위 앞에 찬양을 드림이 

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.

진정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,

그 얼마나 아름다운 땅의 역사이냐.

사랑아,

하늘적 뜻에 따라

뜻의 사람들이 펼치는 예술은

근본이 나 성자요, 

하늘의 뜻을 열게 하는 

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다.

하늘은 그 사랑을 허락함이요,

땅은 하늘에 사랑으로 영광 돌림이요,

이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.

땅이 마땅히 해야 할 

감사의 표현, 사랑의 표현

하늘을 향한 위로를 드림이 

어찌 작다 할 수 있느냐.

하늘은 큰 영광을 받음이 마땅함이요

땅은 하늘 앞에 영광 돌림이 마땅하다.

새 시대에서 왜 새노래를 

불러야 하는지 아느냐.

새 시대 새 구상

새 시대 새 사상이다.

새 시대 새 말씀이다.

새 시대 새 사람들이다.

새 시대 새 주관권이다.

새 시대 새 노래다.

신구약을 뛰어 넘은 새 시대

온전한 성약의 새노래의 주인공들이



너희 자신들이 되었으니

더욱 새 시대의 자부심과 

감사 감격함을 느껴라.

한 소절 한 소절 너희 선생 통해

확인 받게 하며

너희에게 큰 사랑으로 허락된 찬양들이다.

하늘 앞에 가장 합당한 찬양 새노래들이다.

너희가 선생의 코치를 받고 

부르는 새노래들은

하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

심정의 찬양들이다.

하늘 보좌를 울리는 가장 강력한 

기도와 같은 찬양이다.

나 성자가 허락한, 

삼위의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듣고

가장 기뻐하실 찬양들이니

귀히 듣고 귀히 삼위 앞에 영광 돌리며

네 선생에게도 귀한 감사 하여라.

(주님 찬양을 계속 드리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는데요.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)

찬양을 하여 기쁜 것은

내 사랑 때문이다.

역사의 사랑의 강줄기가 

찬양 속에 능력과 사랑으로 흐른다. 

내 심정, 시대 너희의 심정이 녹아 있다.

너희와 나의 한을 풀 수 있는

사랑의 한이 녹아 있다.

나와 너희가 함께 느끼는 것이기에

그 하나의 심정으로 일체 되기에

너희가 기쁘고 

심정의 눈물 또한 흐르는 것이다.

그 찬양 속에 

네 선생과의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기에 

네 선생과 나도 힘이 나는 것이다.

모진 바람 불어도

내 사랑들과의 추억, 사랑이기에

미래를 향한 전진이기에 

기쁜 것이다.

사랑아



진정 찬양하여라.

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닌

삼위와 네 선생의 심정과 마음을

어루만지는 찬양을 해 다오.

그 기쁨으로 

너희도 기쁠 것이 아니겠느냐.

네 영으로 찬양하여라.

하늘 보좌를 사랑으로 

감동으로 흔들 수 있는

너희의 귀한 찬양이다.

사랑아

하늘을 대함에 있어

귀한 너희 되길 원하여

네 선생 통해 전한다.

네 찬양 속에 내가 거하고

네 선생이 편히 거하게 하라.

사랑 속에 너희 선생과 

삼위가 쉬게 하여라.

사랑아 고맙다.

영원한 사랑 축복하며 네게 응답한

성자 너의 주니라.

안녕.


